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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베네주엘라 에너지통합 가속화
남미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적극 추진 … 230억달러 투자 8000km 연장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이 9월20일 정상회담을 갖고 

남미 지역의 에너지 통합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브라질 북서부 아마조나스 마나우스에서 6시간 가까운 회동을 갖고 남미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적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 및 통합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그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남미대륙 종단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을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bras와 베네주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PDVSA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액 230억달러에 총연장 8000㎞로 계획된 남미대륙 종단 천연가스 수송관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브라질․아르헨티나․볼리비아․우루과이․파라과이 등을 연결하게 된다.

완공되면 하루 평균 420만㎥의 천연가스 수송능력을 갖추어 남미 에너지 통합의 상징적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12월 중순 베네주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다시 만나 양국 국영 에너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

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코 대규모 정유시설 건설과 베네주엘라 오리노코강 일대 유전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정유시설은 Petrobras가 60%, PDVSA가 40%의 지분을 보유하며, 오리노코강 유전개발은 반대로 PDVSA가 

60%, Petrobras가 40%의 지분을 소유할 예정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회담에서 베네주엘라의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정회원국 가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했으며, 룰라 대통령은 “2007년 말로 예정된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에서 베네주엘라가 정회원국 자격

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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